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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년된 인공림 대규모 집단 분포60~70

산림욕 치유효과 등 자원가치 무궁무진·

한라산 둘레길에는 우량 편백 삼나무 숲이 분포한다 이 숲은 서귀포시 서호 호근동 서홍 동홍· . · , ·

동 산간의 시오름 제주시험림에 이르는 해발 일대 국유림 지역에 위치한다~ 700m .

이곳 편백 삼나무림은 조림된지 여년 된 인공림이다 이 숲은 그동안 현지 주민과 임업· 60~70 . 

인들을 제외한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명품숲으로서 치유의 숲 공간으로서 자원화 가능성

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탐사대는 서귀포자연휴양림 미악산 구간 숲길탐사에서 시오름 난대산. ~ ~

림연구소 제주시험림 일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삼나무림과 편백림을 확인한 바 있다 학계에. 

서는 이 삼나무 편백숲은 남원읍 한남리 제주시험림내 삼나무숲과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·

되고 우량한 숲으로 평가한다. 

삼나무와 편백은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임정계획 이란 명칭으로 장기 ' '

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나라 남부 중부 북부 및 지역간 차이를 두고 그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, , 

선택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한데서 비롯된다 현재까지 제주도에는 삼나무 약 만 편백 . 4 ha, 

가 조림됐다7000ha .

수령이 여년된 우량 편백숲은 시오름 난대산림연구소 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조림60~70 ~ . 

지는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제주시험림 북서쪽을 비롯해 시험림 경계 일대 시오름 일대 6ha, 

에 이른다 도로변 서귀포휴양림에도 이때 조림된 편백림 일부가 남아 있다10ha . 1100 .

편백 숲은 목재적 가치도 가치려니와 숲 자체가 지닌 심신 수양 기능과 산림욕을 통한 긴장완

화 및 질병의 치유효과로 인하여 가치가 치솟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장소로 경남 남해 전남 . , 

장성의 편백 숲이 유명하여 여러 가지 파생된 상품으로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

고 한다. 

제주도에 남아있는 삼나무 숲 가운데 가장 나이가 오래된 숲은 서귀포시 한남리의 삼나무 숲

이다 이 숲은 년 서귀포양묘장에서 아끼다산 삼나무 종자를 양묘하여 를 조성한 숲. 1933 7.3ha

으로 현재까지 훌륭하게 남아 있어 제주도 인공림의 백미로 꼽을 수 있다.

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년 영림계획에 따라 국유림 조림지에 대한 임상조사결과 삼나무2001 , 



숲은 서호 호근동 산 번지 시오름 동남쪽에 서홍동 산 번지 제주시험림에도 집중 · 1 14ha, 1 7ha, 

분포한다 서호 호근동 삼나무숲은 년에 조림된 것으로 평균 수령이 여년에 이른다 서. · 1933 70 . 

홍동 일대 삼나무숲은 년대 후반에서 해방전까지 조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나무 숲1930 . 

의 고목들은 가슴높이의 흉고직경이 에 이르며 둘레가 어른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80~1m

벌려도 닿지 않는 것도 있다.

학술조사팀의 강영제 박사 난대산림연구소 는 삼나무 편백 숲을 이용하여 제주도만이 지닐 수 ( ) " , 

있는 고유의 숲길과 숲치유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자원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말했다"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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